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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산업 파어팅

점보표준과 노욤수

20C2년 也월부터 시작된 로또 복권의 열풍이 석달 

도 안된채 대한민국 반도 전체를 취감고 이는 느낌이 

다,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괌풍에 횝答려 그야말로 

단 한번에 모든 것이 뒤바꿜 수 잆다는 인생역전의 

대박을 꿈꾸고 이는 것이다.

항간에는 현 쟁권은 카지노（도박）로 시작해서 로또 

로 막을 내 련다는 우스게 소리도 있듯이, 정부가 허가 

한 도박 산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국토전체를 도박 

믜 소婿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,

그겄도 모자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앞다퉈 경 

마장 카지노 둠을 유치하려 안달이 난 상태이다

그러나 도박산업이 무조건 나亜다는 것은 아니다, 

판매수익금 중 정부의 몫으로 사죄에 그늘긴 곳과 보 

살펴줌이 푈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국민적 욕구도 줌 

족시켜 준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일긴데 우리믜 칠정 

은 그렇지 못함에 심각함이 있는 것 같다

원래 도박산업은 레저와 도박이라는 야누스적 두 

얼굴을 지닌다 할 수 잆다, 도박산업쁴 성장은 여가나 

오락헤 대한 국민적 요구와 밀접하게 변관되어 있으 

며 과거 우리가 앞만 내다보며 달려온 산업사죄헤서 

는 놀이문촤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 반면 요즈＞ 

은 일보다는 찲의 理 향창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 

로 사행성 오롹산업 즉, 도박산업도 우리들 찲에 잆어 

필요줌분 조건으로 사료된다 ,

더구나 우리는 風F라는 청천병력을 맞이하여 얼 

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톰을 겪고 애환에 횝•外였던 

가!!!

그래서 더더욱 한타주믜식 사고방식인 도박에 대한 

애착이 강할지도 모른다,

따라서 우리도 도박산업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어떤 

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사행심 을 덜 부추키고 건 

전한 도박산업이 될 수 잆는지를 심사숙고해야만 할 

것이다,

외국처럼 도박산업을 자율과 시장논리에 맡겨 국민 

들로 하여금 도박의 무서움을 몸소 깨닫게 하고 나아 

가 .플기는 대상"으로 정착시킬 것인가

아니면 규제조치를 톰홰 정부가 어느 정도 톰제를 

하여 운영할 겄인가 하는 문제의 선택일 것이다.

맢끠 방범은 자기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회- 

의 방식이나 뒤의 것은 '미성숙사회'의 방식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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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면 우리 정부의 접근방식은 이 두가지를 모두 춰 

하고자 하는 멀티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 

율배반적인 면이 강하다,

그 사유로는 도박산업을 계속 허가해 주면서 도박 

의 세부내용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. 그 예가 경마장 

과 경륜장으로 1。만원과 5만원의 베티 상한선을 정해 

놓고 그 이상은 안 둰다고 정부가 계도하고 있는 바 

이 얼마나 국민의 감정을 억제해 주는 병주고 약주는 

자상한 정부인가m
하지만 이러한 상한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 

는 경우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. 또한, 여론에 의해 

수시로 제한조건을 만드는 둠 규제를 가할 수 있는 

도박산업이 과현 우리가 도박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

성숙한 사죄라고 할 수 이는지 의심스럽다.

새로운 도박산업믜 확대, 외압에 의한 규제믜 양산 

이것이 우리나라 도박산 업의 현 주소이다.

이를 분석하자면 도박산업의 열매가 너무 달콤해 

포기할 수는 없고 시장논리에 맡기자니 부작용과 여 

론이 겁나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선악과와 같은 

논리인 것이다

이제 우리는 결론을 유도홰야만 할 때이다, 모든 

경제할돟이 그렇듯이 도박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논 

리에 맡겨야만 할 것이다,

도박산업믜 시장논리란 ■■도박은 자기판단끠 책임' 

이라는 세계 공톰적인 게임의 범칙이지만 우리 정서 

엔 아직 낯설은 면이 잆다,

하지만 우리가 규제헤 익숙해져 잆었지만 이 규제 

를 빨리 깨는 운영 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

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,

정부는 두 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 

에 다달았다.

도박산업 에 대한 부작용을 거정한다면 모든 국내의 

도박산업을 중단시키든지,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 

운영되도록 하던지… …

이런 말이 생각난다, '경험보다 더 寺은 스스3 없 

다' 도박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고 

내버려 두라, 당첨되기란 한낮 허화된 꿈이란걸 국민 

이 하부라도 빨리 깨닫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부에서 

국민이 잘못될까 두려워 제도에 제개를 가하여 진행 

하는 것보다 쵸과면에서 횔옌 나을 것으로 사료되기 

때문일 것이다.

국가가 톰제를 해소하면 국민에겐 더 촣아지는 

사퀘가 잆었다. 그 촣은 예가 톰행금지 해제일 것이 

다.

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지난번 월드컵 때믜 성 

숙한 국민믜식을 보았듯이 세계 어느나라믜 국민들 

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또한 규제만이 理서를 바로 잡 

을 수 잆다는 잼책입안자들의 근시안적 행정에 우리 

모두 보란듯이 성숙한 국민믜식을 보일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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